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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삼국시대 유기질제 鑣轡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立聞用金具 외에 銜과 引手 

등 다른 부품의 형태 및 조합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ㆍ일본에 걸친 馬具 기술의 

전파과정과 지역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古墳時代 초기단계에는 금속

제 引手가 동반되지 않고 捩銜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삼한시대 

전통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近畿地域은 출토 수가 적고 岡山縣, 

長野縣, 群馬縣, 宮崎縣 등의 지역은 분포하는 고분 수에 비해 출토예가 많다. 

따라서 일본에서 鑣轡는 출토된 지역의 사회적ㆍ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기보다는 

출토된 墳墓의 被葬者 성격 혹은 직업을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하였다. 

주제어 : 馬具, 유기질제 鑣轡, 地域性, 三國時代, 古墳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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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본에 마구가 들어간 것은 4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되고 있

다. 福岡縣 池の上 6호분, 兵庫縣 行者塚古墳에서 출토된 재갈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초기의 재갈은 모두 금속제 경판을 가지지 않고 녹각 등 유기

질제 棒狀의 경판을 銜 양쪽 외환에 장착한 ｢鑣轡｣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표비는 

5세기에 북부 구주를 비롯한 近畿ㆍ瀨戶內 및 중부 高地 등에 높은 밀집도를 

가지고 분포하여 일본 마구의 초현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

하고 있다. 그러나 표비는 출토 예가 적고 제작도 비교적 간단해서 재갈의 外形과 

경판의 장식 내용ㆍ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1974년 伊藤秋男은 한국 표비를 검토하고 6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伊

藤秋男 1974) ① 鏡板이 없는 것. ② 銜 外環이 직경 5㎝전후의 큰 圓環으로 

이루어진 것. 즉, 圓環은 銜과 일체가 되고 銜의 일부를 이루며 그 圓環에 引手

가 직접 연결된 것. ③ 銜 양쪽 외환에 각각 1개의 U자형 혹은 雙脚形의 金具가 

圓環의 일부를 걸친 상태로 녹슬어 있는 것.(이 금구는 필자가 언급한 바 있는 

立聞用金具에 해당된다. 張允禎 2003, 2006) ④ 금구는 양쪽 脚部가 매우 長

大하고 마치 안교에 장착되는 교구와 비슷한 것.(이것은 필자의 입문용금구 형식 

중 棒狀鉸具式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⑤ 금구 兩脚 끝이 거의 직각으로 외측 

또는 내측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 ⑥ 금구 脚部에 폭 약 1㎝～2㎝정도의 木質 

내지는 骨質 殘痕이 확인되거나 兩脚을 가로지르는 상태로 木質痕 혹은 骨質

痕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伊藤은 立聞用金具에 주목하였고 유기

질제 部材를 銜 외환에 꽂아 그 금구로 고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伊藤이 표비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지금까지 표비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1985년 坂本美夫는 伊藤이 설정한 표비에 대해 銜 양쪽 외환에 

부착되는 경판 형태에 주목하여 取付式鏡板付轡, 固定式環狀鏡板付轡, f자

형 棒狀鏡板付轡로 분류하였다.(坂本美夫 1985) 取付式鏡板付轡는 유기질

제 경판이 立聞 기능을 겸하는 Ω형 내지는 U자형의 금구에 의해 銜 외환에 

붙어 있는 것이다. 固定式環狀鏡板付轡는 銜 先端을 크게 만들어 경판의 기

능을 겸하고 있다.1)  f자형 棒狀鏡板付轡는 철봉을 f자형으로 구부려 중앙에 鉸

具형의 입문을 단접한 경판을 가진 것이다.

1)  岡山縣 隨庵고분 출토 예에서 보이는 板狀의 金具에 대해서 立聞의 기능만 한다고 추측하였다. 

銜 외환이 크기 때문에 유기질제 鑣를 넣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坂本美夫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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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大谷猛은 일본 출토 표비 예의 특징을 검토하고 5세기 전반 ～ 

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표비 개요를 명확히 하였다.(大谷猛 1985) 그 중에서 

鑣를 骨(角)製와 금속제로 분류ㆍ정리하고 일본의 표비는 한국의 표비 변화에 

대응하여 推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骨製의 경우, 한국과 일본 양 지역에서 

銜과 引手, 立聞의 형태가 다른 것은 시기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坂本과 大谷의 연구는 鑣의 재질과 연결에 주목하였지만 최근 桃崎祐輔

는 표비를  전반적인 구조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① 銜만 있고 引手가 없는 

것(無引手), ② 銜 외환에 인수를 직접 장착한 것, ③ 銜 외환과 인수 사이에 

遊環을 사용한 것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桃崎祐輔 1999)

또한 諫早直人은 다양한 종류의 재갈을 검토하기 위해 銜의 제작기술, 인

수와 銜留의 형태, 遊環의 有無라는 속성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등 複數의 나라가 할거하고 있었지만 재갈의 제작기술

은 그것들의 범위를 넘어 전체적으로 특정의 획기를 공유하면서 변천한다고 하

였다.(諫早直人 2005)

유기질제 鑣를 고정하기 위한 금구(立聞用金具)를 분류한 것은 千賀久이

다. 그는 伊藤이 처음 지적한 Ω형 혹은 U자형의 것을 a式, 상반부가 板狀이고 

거기에 방형의 구멍을 가진 것을 b式이라고 하였다. b式은 뒤이어 출현하는 鏡板

付轡의 立聞과 연결되는 금구로서 a式보다 시기적으로 늦다고 하였다.(千賀久 

1991) 이 연구는 표비에 대해 처음으로 연대적 서열을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비에 대한 연구는 이상과 같이 축적되어 왔으나 대개는 구조에 주안을 

두거나 부품 세부 형태를 검토하는 등 그 작업 수준은 다양하다. 표비 전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행한 본격적인 형식학적ㆍ기술학적 고찰은 최근에 조금씩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출토 유기질제 표비를 대상으로(도 1) 필자가 이미 행한 

             尙州 新興里 라89호분                 釜山 福泉洞 10호분

도 1. 표비의 부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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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  狀 棒  狀

鋲留式 掛留式 掛留式 鉸貝式

도 2. 立聞用金具의 분류

立聞用金具의 분류ㆍ편년의 성과를 바탕으로(도 2), 銜의 형태 및 銜과 인수의 

조합에 대해 검토하여 한국ㆍ일본 양 지역 표비의 전개과정과 지역간 교류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鑣轡의 引手 및 銜의 분류

銜은 말 입에 물려지는 부분이고 引手는 그 양쪽에 붙어 騎者의 의지를 

말에 전달하는 부품이다. 이 가운데 銜에 대해 諫早는 철봉의 꼬임에 의해 나타

나는 凹凸을 단위로 생각하고 그 범위에 따라 철봉의 條線을 구분하였다.(諫早

直人 2005) 여기에서는 크게 銜 본체가 되는 철봉을 꼬아서 만든 것2)(捩銜)과 

직선으로 된 것(直銜)으로 나눈 다음 인수의 有無와 형태에 따라 3가지로 구분

하였다. 즉, ① 금속제 인수가 남아 있지 않는 것, ② 인수자체가 1조의 철봉을 

이루는 것(單條引手)3), ③ 하나의 철봉을 구부려 본체를 만들어 2조 이상을 이

루는 것(複條引手)으로 하였다. 

또한 立聞用金具에 관해서는 板狀鋲留式, 板狀掛留式, 棒狀掛留式, 

棒狀鉸具式의 4형식으로 나누어진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도 2, 도 3)

먼저 분류된 인수와 銜의 모든 형식을 조합시키면 다음과 같다.4)(도 4)

A 複條引手 + 直銜

일본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주 봉명동 C-31호분, 

의성 탑리 제5묘곽의 출토 예가 있다.

2)  가는 철사를 말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3)  2條이상의 철봉을 꼬아서 1條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4)  여기서는 표비 중에서도 立聞用金具가 남아 있는 예를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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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도 3. 입문용금구의 종류

       ①․② 板狀鋲留式 (부산 복천동 69호분․청주 신봉동 80호분)
       ③ 棒狀掛留式 a類 (부산 복천동 71호분)
       ④․⑤ 棒狀掛留式 b類 (상주 신흥리 라89호분․同 가28호분)
       ⑥ 棒狀掛留式 c類 (상주 신흥리 라28호분)
       ⑦ 板狀掛留式 (부산 복천동 10호분)

B 複條引手 + 捩銜

일본에서는 福岡縣 築後市 瑞王寺고분, 奈良縣 橿原市 南山 4호분, 長

野縣 飯田市 物見塚고분5)  등 3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ㆍ김해ㆍ

합천ㆍ상주ㆍ청주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5)  육안으로 실견하였을 때는 直銜으로 추정하였으나 京都大學 諫早直人씨의 捩銜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8

도 4. 함과 인수의 조합유형
① 複條引手 + 直銜(청주 봉명동 c-31호분) ② 單條引手+ 直銜(岡山縣 長畝山北 

3호분)
③ 複條引手+ 捩銜(福岡縣 瑞王寺古墳)    ④ 單條引手+ 捩銜(岡山縣 一貫西 3호분)

C 單條引手 + 直銜

일본에서는 宮崎縣 宮崎市 下北方 5호 지하식 횡혈묘, 宮崎縣 えびの

市 久見迫 B-SK110 토광, 岡山縣 總社市 隨庵고분, 岡山縣 津山市 長畝

山北 3호분, 長野縣 飯田市 高岡 4호분 등 5예가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출토 예가 많으며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ㆍ일본 양 지역에서 보편적인 조합

인 것을 알 수 있다.

D 單條引手 + 捩銜

일본에서는 岡山縣 津山市 一貫西 3호분, 兵庫縣 姬路市 宮山고분 第

2主體ㆍ同 第3主體, 兵庫縣 加古川市 池尻 2호분, 奈良縣 宇陀市 後出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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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분, 長野縣 長野市 上池の平 5호분, 群馬縣 甘樂町 西大山 1호분, 靜岡

縣 藤枝市 西宮 1호분 등 8예가 확인되었다. 單條引手 + 直銜 조합과 마찬가

지로 한국ㆍ일본 양 지역에서 보편적인 조합이다.

한편, 인수가 없는 것(無引手)에는 捩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6) 福岡縣 

朝倉市 池の上 6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行者塚고분(3호 재갈) 등이 그 예이

다.

Ⅲ. 조합의 변천과 지역성

1. 조합의 변천

상기의 4가지 조합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표 1)

시기구분은 須惠器 형식 TK73 단계보다 이전을 제Ⅰ기, 그 이후를 제Ⅱ기로 

한다.7)  그 가운데 TK23 단계이후를 제Ⅲ기로 한다. 여기서 제Ⅰ기는 4세기대, 제Ⅱ기

6)  引手가 없는 것이란 금속제 인수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7)  형태변화가 명확한 철촉을 보면, 大阪府 藤井寺市 野中고분의 예는 近畿지방에서 長頸式 철촉

의 성립단계에 해당되고 동반되는 토기의 형태 등에서 수에기 형식 TK73～TK216단계로 생

각되고 있다. 그리고 鞍塚고분 단계에는 短頸의 철촉이 경부의 伸長化로 5㎝이상의 경부를 가

진 장경촉의 중간형태로 불리는 것이 나타나고(鈴木一有 2003) 수에기 편년 TK73 형식기에 

해당된다. 또한 田中晉作의 철촉분류에 의하면 鞍塚고분은 유엽형 철촉을 중심으로 無頸ㆍ有

頸式 철촉이 대형화하며 그것은 七觀고분과 같은 단계이다.(田中晉作 1991, 2003) 

    또한 갑주 형태에서 鞍塚고분, 七觀고분, 野中고분과 함께 新開 1호분이 같은 단계인 제Ⅱ기

에 속한다. 阪口英毅의 분류에 의하면 鞍塚고분 출토 鈍角系三角板革綴短甲 Ⅲ식의 前胴長側1

段地板에 보이는 기술은 長方板革綴短甲 Ⅲ식의 前胴長側1段에 보이는 기술과 같은 단계의 

것이다. 長方板革綴短甲 Ⅲ식은 七觀고분과 新開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阪口英毅 1998) 

    한편, 장경촉이 출토된 부산 복천동 10호분은 일본의 野中고분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踏受有鋲 木心輪鐙의 출현(新開1호분)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제Ⅱ단계의 시

작이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경촉 

성립이 일본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水野敏典은 野中고분 출토 철촉에서 

身部가 別造의 片腸抉을 가진 장경촉이 新形式으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철촉 身部가 ナデ關에

서 角關 혹은 작게 逆刺가 붙은 형태로 되면서 別造의 片腸抉이 얕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확인되며 철촉 身部에 작은 腸抉, 角關을 가진 

것이 합천 옥전 28호분, 청주 신봉동 9호분 등에서 출토된다. 別造의 片腸抉이 얕아진 유례는 

합천 옥전 M3호분에서 확인된다.(水野敏典 2003) 여기서 언급된 옥전 28호분과 복천동 10호

분의 선후관계는 白井克也의 토기편년을 보면, 전자는 고령ⅠB기로 430년 이후, 후자는 신라Ⅰ

B기로 430년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다.(白井克也 2003) 실연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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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手 銜 韓半島 日本列島

第
Ⅰ
期

無

直銜

捩銜 金海 大成洞 39호분
福岡県 朝倉市 池の上 ６호분

兵庫県 加古川市 行者塚古墳

複条

直銜 清州 鳳鳴洞 Ｃ－31호분

捩銜

釜山 福泉洞 69호분․同71호분        
金海 大成洞 11호분, 陜川 玉田 42호분

清州 新鳳洞 91호분

尚州 新興里 나９호분

単条
直銜 釜山 福泉洞 21호분

捩銜 清州 鳳鳴洞 Ａ－72호분

第
Ⅱ
期

複条

直銜

捩銜
奈良県 橿原市 南山 ４호분

福岡県 筑後市 瑞王寺古墳     
長野県 飯田市 物見塚古墳

単条

直銜

釜山 福泉洞 10호분, 昌寧 校洞 ３호분

慶州 舎羅里 31호분, 同 33호분

大邱 飛山洞 37-1호분　　　　　　
慶山 林堂 Ｅ16호분, 陜川 玉田 ８호분

清州 新鳳洞 66호분, 同 71호분, 同 
74호분, 同 80호분

尚州 新興里 가28호분, 同 가29호분, 同 
가30호분, 同 다７호분

長野県 飯田市 高岡 ４호분

捩銜

慶州 皇吾里 14호분

大邱 飛山洞 37－２호분

清州 新鳳洞 ８호분, 同 72호분, 同 
97－１호분, 同 Ａ地区４호분

尚州 新興里 라89호분

兵庫県 姫路市 宮山古墳 
第２主体 ․同 第３主体
静岡県 藤枝市 西宮１호분

<표 1> 引手와 銜의 조합 변천

로 복천동 10호분이 이른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복천동 10호분은 野中고분보다 빠르고 新開 

1호분과 같은 TK73 형식기로 생각된다. 이것에 바탕을 두면 우리나라 장경촉 출현이 더 빠르

다는 것이 검증된다고 할 수 있다.

    등자에서 有鋲踏受의 木心輪鐙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단계, 즉 TK73 형식기보다 이전을 

제Ⅰ기, 그 이후를 제Ⅱ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Ⅱ기 有鋲踏受의 木心輪鐙에는 輪部의 폭이 같은 

것과 輪部의 폭이 넓은 것이 공존하는데 답수부의 기술적 변천에서 전자를 古式, 후자를 新式으

로 나눌 수 있다. 古式에는 합천 옥전 8호분, 부산 복천동 10호분의 예, 新式에는 합천 옥전 

20호분ㆍM1호분의 예가 있다.(張允禎 2001)

    또한 필자의 등자형식 중 a-④형식, f자형 鏡板付轡 등이 보이는 단계를 제Ⅲ기로 한다. 유사

한 유례는 합천 옥전  M3호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長持山古墳에서는 新相으로 보이는 鋲

留甲冑, 찰갑과 함께 f자형 鏡板付轡, 내만타원형 鏡板付轡, 검릉형행엽 등의 마구가 동반되고 

있다. 옥전 M3호분에서도 f자형 鏡板付轡, 검릉형행엽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 長持山고분과 

같이 제Ⅲ기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싶다. 따라서 長持山고분 이후, 즉 수에기 형식 TK208단계

(혹은 TK23단계) 이후～TK47 형식기까지를 제Ⅲ기로 한다. 다만 수에기 형식의 단계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준 경계로서 長持山古墳을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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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手 銜 韓半島 日本列島

第
Ⅲ
期

複条
直銜 義城 塔里古墳 第５墓槨

捩銜

単条

直銜
清州 新鳳洞 Ｂ地区１호분

尚州 新興里 라20号墳, 同 라28호분, 
同 라111호분

宮崎県 宮崎市 下北方 ５호 
地下式横穴墓
宮崎県 えびの市 久見迫 
Ｂ－SK110 토광

岡山県 津山市 長畝山北 ３호분

․同 総社市 随庵古墳

捩銜
慶州 月城路 가１호분

大邱 内唐洞 55호분

咸平 新徳古墳

岡山県 津山市 一貫西 3호분

兵庫県 加古川市 池尻 ２호분

奈良県 宇陀市 後出 ３호분

群馬県 甘楽町 西大山 １호분

長野県 長野市 上池の平 ５호분

는 5세기 전반～중엽, 제Ⅲ기는 5세기 후반이후로 추정한다.

제Ⅰ기

제Ⅰ기에는 인수, 銜이 조합된 예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되고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複條引手+捩銜 조합은 부산ㆍ김해ㆍ합천ㆍ상주ㆍ청주지역 

등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小數지만 複條引手+直銜 조합이 청주지역에서 

보인다. 銜의 형태에 관계없이 複條引手가 존재하는 것은 청주지역이다. 또한 

청주지역은 인수의 형태, 즉 單條引手에도 捩銜이 조합된 예가 있어 複條ㆍ單

條 인수 모두에 捩銜이 동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지역 역시 

複條ㆍ單條의 인수가 나타나지만 複條引手에는 捩銜, 單條引手에는 直銜이

라는 조합이 보여 두 지역에 차이가 확인된다.

한편, 이 시기 일본에서는 銜만 있고 인수는 없는 예가 近畿지방과 북부구

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 銜과 금속제 인수라는 조합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8)  우리나라에서 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없는 예는 김

해지역에서 보인다.9)

 8)  유기질제 인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9)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재갈(경판이 있는 것)에는 複條引手+捩銜, 單條引手+捩銜 등의 조합이 

확인되고 있다. 桃崎는 봉명동 A-35호 출토품도 금속제 인수가 없는 표비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김해 양동리 78호분 출토 예는 제Ⅰ기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단계에 銜만 있는 

것은 대부분 2條이상의 철봉을 꼬아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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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기

제Ⅱ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複條引手가 모습을 감추고 單條引手가 

주류를 이룬다.10)  直銜과 捩銜 모두 확인된다. 

捩銜과 直銜의 분포는 前段階에 捩銜ㆍ直銜 모두 존재하던 부산지역과 

捩銜이 주류를 이루던 합천지역에서는 直銜만 출토된 것에 대해 상주ㆍ청주 

지역에서는 捩銜ㆍ直銜 모두 동반되고 있다.

이 시기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單條引手가 주류를 이루고 捩

銜ㆍ直銜 모두 공존하지만 前者가 수적으로 많다. 그리고 인수 형태에 관계없

이 捩銜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Ⅲ기

제Ⅲ기의 우리나라는 前段階에 이어 單條引手가 주류를 이루며 捩銜ㆍ

直銜이 조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前段階의 複條引手가 없어지고 單條引手가 주류를 이룬다. 

直銜ㆍ捩銜 모두 존재하고 있다.

2. 조합의 지역성

銜과 인수의 형태 및 그 조합에 주목하여 한국ㆍ일본 양 지역 표비의 시기

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立聞用金具 형식과 遊環의 有無

에 주목하여 일본 출토 예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 한국ㆍ일본 양 지역간 마구

기술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Ⅰ기

제Ⅰ기는 상술한 것과 같이 일본에서는 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도 5) 銜만 확인되는 것은 福岡縣 朝倉市 池の上 6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行者塚古墳의 예가 있고11)  모두 捩銜이다. 捩銜만 있고 금

속제 인수가 조합되지 않은 예는 김해 대성동 39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이것은 

형태상으로 行者塚고분 출토 예와 유사하다. 

池の上 6호분 출토 예는 棒狀掛留式의 입문용금구를 사용하고 있다.12) 

10)  여기서는 표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형식의 재갈에는 複條引手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 복천동 10호분 출토 環狀形鏡板付轡가 그것이다.

11)  行者塚고분에서는 이 표비 외에 경판을 가진 재갈 2개가 있고 모두 捩銜에 해당된다.

12)  中山은 立聞 기능을 하고 鑣에 직접 연결하는 Ω형의 脚部가 銜 외환의 크기에서 녹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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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銜ㆍ引手ㆍ立聞用金具의 조합양상(1)

捩銜에 棒狀掛留式을 동반하는 조합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가 출토되는 곳은 부산ㆍ김해ㆍ경

주ㆍ합천ㆍ상주ㆍ청주지역 등으로 분포가 넓다.

출토 예는 적지만 일본의 池の上 6호분ㆍ行者塚고분 모두 捩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조합되지 않은 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김해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두 지역간의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제Ⅱ기

제Ⅱ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표비의 유례 중 複條引手

는 없지만 다른 종류의 재갈에서 複條引手가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 複條引

手는 福岡縣 築後市 瑞王寺고분, 奈良縣 橿原市 南山 4호분, 長野縣 飯

田市 物見塚고분 등에서 알려져 있다. 모두 捩銜과 조합을 이룬다.(도 6)

鑣를 꽂는 것이 어려워 고리 바깥쪽에 鑣를 대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中山淸隆 2001) 中山

의 생각과 같이 복원하면, 면계가 통과할 폭이 필요할 것이며 그 상태에서 Ω형 금구는 立聞用

金具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 외환의 폭을 모두 사용해서 鑣를 

꽂아 넣고 立聞用金具에는 면계 혹은 가죽 종류의 인수를 연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4

도 6. 銜ㆍ引手ㆍ立聞用金具의 조합양상(2) (□■의 큰 것은 작은 것의 3개를 표현)

제Ⅱ기에 複條引手를 가진 유례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南山 4호분 

출토 예는 前段階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複條引手와 비교하고자 한다. 前段

階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유례는 삽자루형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南山 

4호분과 物見塚고분 출토 예는 하나의 철봉을 구부려 인수의 양쪽 끝을 둥글게 

만들었다. 이것과 형태가 유사한 것이 부산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13)  한편, 우리

나라의 複條引手는 棒狀掛留式을 주로 사용하였고 부산ㆍ김해ㆍ합천ㆍ청주

ㆍ상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南山 4호분 출토 예의 立聞用金具는 脚部 중간에 철제 횡축을 가진 棒狀

掛留式로서 청주 신봉동 60호분 출토 예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청주 신봉동 

60호분의 재갈이 單條引手+直銜이라는 조합과 遊環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

어 複條引手+捩銜의 조합에 無遊環의 南山 4호분 출토 예와는 차이를 보인

다.

13)  같은 형태의 인수는 부산 복천동 69호분ㆍ7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桃崎는 4세기 중엽～후반

대의 복천동 69호분ㆍ71호분의 예와 매우 흡사하며 南山 4호분에 공반하는 도질토기 고배ㆍ

마형각배대ㆍ鐵鑣 등은 마산 주변에서 박재된 5세기 전엽의 제품으로 생각하였다.(桃崎祐輔 

2004)

     그러나 南山 4호분 출토 예와 복천동 69호분ㆍ71호분의 예는 立聞用金具에 차이가 있다. 

필자의 立聞用金具 형식분류 및 변천에 의하면 복천동 69호분ㆍ71호분의 예가 南山 4호분의 

예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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瑞王寺고분 출토 예의 인수는 철봉을 구부려 끝부분에 둥근 고리를 만든 

후 다시 장방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複條引手에 해당된다. 면계의 가죽끈이 

둥근 고리에 걸쳐지는 구조로 추정된다. 유사한 형태는 부산 복천동 10호분, 합천 

옥전 67-B호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재갈의 종류는 표비가 아니다. 복천동 

10호분 출토품은 環狀形 경판과 捩銜, 別造의 引手壺를 동반하고 있으며 옥전 

67-B호분 예도 환상형 경판에 捩銜으로 이루어져 있다.14)  한편, 瑞王寺고분 출

토 예의 입문용금구는 板狀掛留式이고 이러한 立聞用金具는 부산 복천동 10

호분 출토 표비에서 확인되고 있다.

單條引手+捩銜 조합은 兵庫縣 姬路市 宮山고분 第2主體ㆍ同 第3主

體, 靜岡縣 藤枝市 西宮 1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조합은 사용된 입문용금

구와 遊環의 有無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를 가진 것은 宮山고분 第3主體15), 西宮 1호

분 등의 예이다. 유사한 조합은 대구 비산동 37-2호분, 상주 신흥리 라89호분, 

청주 신봉동 8호분ㆍ同 72호분 등 대구ㆍ상주ㆍ청주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일본의 西宮 1호분 출토 예는 유기질제 鑣를 입문용금구로 고정하였으며 

鑣의 일부에 얇은 철판이 씌워져 있다.16)  單條引手+捩銜 조합에서 鑣의 일부를 

철판으로 씌운 예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棒狀掛留式가 동

반되는 대구ㆍ상주ㆍ청주지역 중 청주지역 유례는 遊環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西宮 1호분을 비롯한 상기의 출토품에서는 遊環이라는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

문에 일본의 유례는 遊環이 없는 대구ㆍ상주지역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板狀掛留式을 사용하는 것은 宮山고분 第2主體 출토 예가 있다. 

이러한 유례는 청주 신봉동 97-1호분에서 보인다. 청주지역은 單條引手+直銜 

조합이 많은 것에 비해 상기와 같은 單條引手+捩銜이라는 조합은 드물다. 

그리고 宮山고분 第2主體 출토 예는 立聞用金具의 板狀部와 脚部사이

에 얇은 철판을 만들어 鑣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질제 鑣와 

銜 외환이 만나 입문용금구로 고정하는 부분에 얇은 철판을 씌운 예는 합천 옥전 

8호분17), 원주 법천리 1호분18)  등이 알려져 있다.19)  또한 板狀部와 脚部 사이에 

14)  보고서에서는 폭 0.3㎝ 전후의 철사로 말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철봉 하나를 비틀은 것으로 

추정된다.

15)  실견하였을 때 立聞用金具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千賀久의 a식에 속하므로(千賀久 

1988) 필자의 棒狀掛留式으로 판단하였다.

16)  鈴木에 의하면, 긴 單條引手와 궐수 형태의 인수 외환, 가늘고 긴 立聞用金具 등에서 고분시대 

중기중엽 신단계(4기)에 사례로서 생각하고 있다.(鈴木一有 2004)

17)  보고서의 도면복원에서 없어진 鑣에 철판이 씌워진 듯이 표현하고 있다.(경상대학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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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횡축을 가진 것은 부산 복천동 10호분, 청주 신봉동 74호분 등 부산ㆍ청주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宮山고분 第2主體 출토 예의 立聞用金具에는 鉤金具가 있으며20)  遊環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중복되는 유례는 합천 옥전 8호분, 청주 신봉동 

B지구 1호분 등으로 합천ㆍ청주지역에서 보인다. 宮山고분 第2主體 출토 예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특징적인 요소는 청주지역 출토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21)

마지막으로 單條引手+直銜 조합은 유례가 적어 長野縣 飯田市 高岡 

4호분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것은 棒狀掛留式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 비산

동 37-1호분, 경산 임당 E16호분, 상주 신흥리 가28호분ㆍ가29호분ㆍ가30호분

ㆍ다7호분, 청주 신봉동 3호분 등 대구ㆍ경산ㆍ상주ㆍ청주지역에 분포하고 있지

만 특히 상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Ⅲ기

제Ⅲ기가 되면 한국ㆍ일본 모두 單條引手가 주류를 이루며 直銜과 捩銜 

모두 공존하고 있다.(도 7) 먼저 單條引手+捩銜 조합에는 岡山縣 津山市 一貫

西 3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池尻 2호분, 奈良縣 宇陀市 後出 3호분, 長野

縣 長野市 上池の平 5호분, 群馬縣 甘樂町 西大山 1호분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棒狀掛留式을 사용하는 것은 後出 3호분, 上池の平 5호분 출토 

예 등이다. 이 단계의 한국에서는 동일한 조합을 가진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單

條引手+捩銜이라는 조합은 경주 월성로 가1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출토 예

에서 보이지만, 前者는 3연식의 銜, 後者는 棒狀鉸具式이라는 입문용금구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單條引手+捩銜 조합에 板狀掛留式을 동반하는 예로서 池尻 2호분, 西

大山 1호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西大山 1호분 출토 예는 木製 鑣를 銜 외환

에 입문용금구로 고정하는 부분에 얇은 철판을 씌워져 있다. 이 단계 우

18)  보고서에서는 鑣의 존재와 鑣를 씌운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측도와 사진으로 

판단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0)

19)  제Ⅰ기로 추정되는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품 중에서 鑣와 입문용금구가 一體化된 것으로 

鑣와 銜 외환이 접하는 일부를 두께 0.2㎝의 얇은 철판으로 감싸고 있다.(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20)  청원 주성리 1호 석실묘 4차 관대에서 출토되었으나 銜과 인수의 상태는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21)  청주지역 출토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늦은 단계에 속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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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銜ㆍ引手ㆍ立聞用金具의 조합양상(3)

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함평 신덕고분 출토 예는 3연식의 

捩銜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板狀掛留式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드문 예이지만 一貫西 3호분 출토품은 銜 외환 양쪽에 각각 다른 형

식의 立聞用金具가 조합되어 있다. 즉, 棒狀掛留式과 板狀掛留式이라는 각

기 다른 형태의 입문용금구가 하나의 재갈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례는 우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棒狀 脚部에는 骨製, 板狀 脚部에는 木製의 유기질

이 각각 남아 있어 본래는 다른 개체로 사용되다가 2차적으로 부품을 모아 재구

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출토품은 양쪽 인수의 길이도 달라 2차 재구성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22)

한편 일본에서 單條引手+直銜 조합은 제Ⅱ기까지 그 수는 적으나 제Ⅲ기

가 되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棒狀掛留式이 많이 사용되며 宮崎縣 宮崎市 下

北方 5호 지하식 횡혈묘, 宮崎縣 えびの市 久見迫B-SK110 토광, 岡山縣 

津山市 長畝山北 3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宮崎縣 宮崎市 下北方 5호 지하식 횡혈묘 출토 예는 실측도에서 遊環이 

22)  이러한 예는 상주 신흥리 라108호분이 있고 單條引手+直銜의 조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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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實見한 결과, 銜 외환이 遊環으로 잘못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鑣를 고정하는 입문용금구의 형태는 불명확하지

만 Ω형으로 철봉 중앙에 굴곡을 2중으로 해서 안쪽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면계의 가죽끈을 걸치는 필자의 棒狀掛留式 c류로 추정된다. 이러한 立聞用金

具는 경주 월성로 가1호분, 상주 신흥리 라20호분ㆍ라28호분 등 경주와 상주지

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久見迫 B-SK110 토광 출토 예는 遊環이 있으며 立聞用金具 脚部에 

직경 2㎝정도의 骨製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주 신봉동 3호분에서 출토

되었다. 청주지역은 遊環을 가진 출토 예가 많지만 單條引手+直銜 조합에 동

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長畝山北 3호분 출토품의 立聞用金具는 넓은 범위에서 棒狀掛留

式에 속하지만 銜 외환 양쪽에 사용된 것 중 하나는 Ω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다

리꼴에 가까운 사각형이다. 이렇게 형태가 다른 立聞用金具를 세트로 가진 예

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례는 앞에서 서술한 一貫西 3호분 

출토 예와 같이 부품을 2차적으로 모아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지 역

시 一貫西 3호분과 같은 岡山縣 津山분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單條引手+直銜 조합에 板狀掛留式을 동반하는 예는 현재까지 岡山縣 

總社市 隨庵고분 한 예가 알려져 있다. 이것은 銜에 遊環을 사용하여 인수와 

조합하고 있다. 인수의 끝은 결실되었으나 環狀部의 파편이 1개 있어 추정할 

수 있다. 銜 외환에는 면계의 가죽끈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생각되는 작은 철판

(立聞用金具)이 남아 있다. 그것의 전체적인 형태는 결실되어 파악하기 어려우

나, 板狀의 철판에 장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유례는 경주 사라리 31호분, 합천 옥전 8호분, 청주 신봉동 66호분ㆍ71호분ㆍ74

호분 등 경주ㆍ합천ㆍ청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청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Ⅳ. 鑣轡로 본 지역간 교류관계

한국ㆍ일본 양 지역의 표비 전개과정을 銜과 인수의 형태 및 立聞用金具

와 遊環 등의 조합 상태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역성을 가미하여 한국ㆍ일본 

양 지역의 표비가 어떠한 지역적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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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Ⅰ기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ㆍ일본 양 지역 모두 인수의 有無에 관계없

이 捩銜의 출토 예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는 捩銜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複條引手에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를 많이 사용

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출토 예는 적지만 금속제 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입문용금구도 棒狀掛留式만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福岡縣

과 兵庫縣에서 출토되었다. 이 단계 우리나라에서 금속제 인수를 동반하지 않는 

표비는 김해지역에 유례가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유기질제 鑣를 가진 재갈은 금속제 인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속제 鑣轡에는 금속제 인수가 조합되지 않는 것이 많다.23)  특히 

우리나라의 금속제 鑣轡는 금속제 인수를 가지지 않고 捩銜과 조합된 것이 많

다. 이 금속제 鑣轡는 立聞用金具가 존재하는 표비보다 이른 단계인 三韓時

代부터 유례가 확인되고 있다.(도 8)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제Ⅰ기의 한국

ㆍ일본 양 지역에서는 삼한시대의 捩銜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8. 우리나라 三韓時代 鑣轡의 유례

① 경산 임당 A-Ⅰ-96호분
② 경산 임당 A-Ⅰ-145호분
③ 울산 하대 1호분

23)  우리나라의 三韓時代에 해당되는 금속제 鑣轡는 금속제 인수의 존재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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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Ⅰ기에 해당되는 유례는 금속제 인수가 존재하지 않고 捩銜이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나라 출토 금속제 표비(삼한시대)가 가진 이른 시기

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요소는 특히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속제 표비가 

성행했던 지역과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立聞用金具로 살펴보면 우

리나라에서는 立聞을 통과한 가죽끈이 못으로 고정되는 형식(鋲留式)이 立聞

을 통과하여 걸치는 형식(掛留式)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에

서는 鋲留式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Ⅱ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청주ㆍ상주ㆍ낙동

강 以東지역을 중심으로 鑣轡의 출토 수가 급증하며 單條引手가 주류를 이룬

다. 그리고 立聞用金具의 형식에 관계없이 捩銜은 청주지역, 直銜은 낙동강 

以東지역에서 출토 예가 약간 많아진다. 더욱이 立聞用金具의 검토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청주지역에서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지만 상주지역에서는 오로지 

棒狀掛留式만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우선 前段階 우리나라 전체에 보인 複

條引手가 近畿지방과 福岡縣ㆍ長野縣 등에서 출토되어 일본 전체에 넓게 분

포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捩銜을 동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三韓時代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近畿지방과 福岡縣은 前段階의 捩銜

이 계속 사용되고 長野縣에는 捩銜이 새롭게 등장한다. 

또한 유례는 적지만 單條引手가 近畿지방ㆍ 靜岡縣에서는 捩銜과의 조

합이 많고 長野縣에서는 直銜이 분포하고 있다. 近畿지방ㆍ 靜岡縣에서 확인

된 單條引手+捩銜 조합은 대구ㆍ상주ㆍ청주지역에서 보이고 특히 청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많이 사용된 遊環이라는 요소가 없는 점에서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宮山고분 제2主體 출토품은 遊環을 동반되고 있어 청주지역

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長野縣에서 출토된 單條引手+直銜 조합은 상주 및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타입으로 양 지역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 단계의 일본 鑣轡, 특히 銜의 형태에 주목하면 捩銜의 

近畿지방과 福岡縣ㆍ靜岡縣은 청주지역, 捩銜과 直銜 모두 공존하는 長野

縣은 대구ㆍ상주ㆍ청주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長野縣

의 直銜은 상주 및 낙동강 以東과의 교류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銜과 인수의 조합에서 본 한국ㆍ일본의 교류관계는 다른 유물, 예를 

들면 垂飾付耳飾에서도 찾을 수 있다.(高田寬太 1998) 垂飾付耳飾은 일본 

내에서 도래인이 주체가 되어 제작ㆍ유통에 관여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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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가져 온 것으로 近畿와 북부구주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 일본으로의 유통경로는 일본 각 지역 수장들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 

연결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권력, 大和정권과의 교섭을 통해 입수하

려고 하였다. 이것은 大和정권을 중심으로 한 畿內지역을 제외한 북부구주지역, 

若狹灣 연안지역 등 한국과 밀접한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자료로 검증할 수 있다.

상기의 한국ㆍ일본의 교류관계는 일본 내의 표비 제작시기와 체제 등과도 

연관성이 있다. 표비 중 捩銜이 많은 近畿지방에서 立聞用金具 중 板狀掛留

式이 2개뿐인 점에서나 인수와 立聞用金具의 조합이 다양한 것에서, 만약 일본 

국내에서 제작하였다면 부품 종류와 조합 등에 좀더 규칙성을 보여도 좋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제Ⅲ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捩銜이 낙동강 以東지역과 영산강유역에 

보이고 直銜은 상주ㆍ청주지역에서 확인된다. 일본의 출토 예는 적지만 분포양

상이 前段階와 다르다. 近畿지방과 岡山縣ㆍ長野縣ㆍ群馬縣 등에서는 捩銜

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유기질제 표비에 남아있다. 그리고 岡山縣과 宮崎縣

에서는 直銜이 확인되며 상주 및 청주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 동반되는 

입문용금구도 상주ㆍ청주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양 지역간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近畿지방과 岡山縣ㆍ長野縣ㆍ群馬縣의 것은 낙동강 以東지역과 영

산강유역에 보이지만 유례가 적어 관계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宮崎縣

에서는 지하식 횡혈묘라는 독특한 묘제에도 마구가 매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포상황과 지역성 검토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Ⅱ기ㆍ

제Ⅲ기를 통해 近畿지방은 표비의 분포가 적고 岡山縣ㆍ長野縣ㆍ群馬縣과 

宮崎縣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그 지역에 분포하는 고분의 수에 비해 많은 

편이다. 

近畿지방의 경우, 제Ⅰ기ㆍ제Ⅱ기에는 표비에 한정되지 않고 馬具副葬의 

예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래도 大形의 前方後圓墳보다 이른바 

陪冢이라고 불리는 圓墳에서 출토되는 것이 많다.24)  제Ⅲ기가 되면 전체적인 마

구의 부장이 급증하고 墳形에 관계없이 다양한 마구가 확인된다. 그리고 전방후

원분과 藤ノ木고분처럼 대형의 圓墳에서 금동제마구를 비롯한 複數의 세트를 

동반하는 것에 비해 작은 圓墳에서는 등자 혹은 재갈 등 하나만 부장되면서도 

장식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피장자의 身分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마

24)  大形 전방후원분의 조사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정짓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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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25)

한편, 岡山縣의 경우, 捩銜과 直銜이 공존하고 있으며 立聞用金具과 조

합도 다양하다. 一貫西 3호분과 같이 양쪽 인수의 길이가 다른 것, 하나의 재갈

에 형태가 다른 立聞用金具가 사용되고 있는 것 등에서 부품을 2차적으로 모아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도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 표비의 독자

적인 성격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立聞用金具의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Ⅱ기 유기

질제 표비가 왕성하게 사용되던 청주지역과 상주지역은 지리적으로 당시 남하의 

압력을 보이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축으로 모든 국가세력들이 서로 대항하였을 

곳으로 생각되는 지역이다. 즉, 청주지역은 고구려ㆍ백제ㆍ신라 등 삼국의 경계

에 해당되는 입지로, 상주지역은 신라-고구려, 신라-백제의 주요 루트가 교차하

는 교통의 요충지로 군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된

다. 이들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것을 山城이 많이 존재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표비를 實戰的 마구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진 집단을 

기마집단으로 추정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표비의 출토 

수가 적은 점, 長野縣ㆍ群馬縣에서는 周溝 내 토광 혹은 고분의 周溝에서 표

비가 출토되는 점,26)  동반하는 유물 등을 종합하면 馬匹생산에 종사한 도래인과

의 관련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의 표비는 출토된 지역의 사회적

ㆍ정치적인 환경을 반영하기보다는 부장된 묘의 피장자 성격 혹은 직업을 나타

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 출토 유기질제 표비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필자가 행한 立

聞用金具의 분류ㆍ편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銜의 형태 및 銜과 引手의 조합에 

25)  마구의 형태 및 제작기법에 관계없이 단순히 마구에 대한 취급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곳은 경주지역이다. 경주지역은 마구가 출토된 고분의 규모와 마구 副葬量에 명확한 관계가 

있고 大形고분에서는 實用馬具 외에 장식성이 풍부한 금동제 등의 마구가 발견된다. 이것은 

마구부장이 피장자의 신분표시에 이용되는 경향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桃崎에 의하면 馬骨出土 古墳의 반 정도가 마구를 동반하고 5세기의 예 중에서 群馬縣 西大塚, 

長野縣 高岡 4호분ㆍ物見塚, 宮崎縣 六野原馬壙, 久見迫 B110호 토광 예는 표비를 裝備해서 

기마 풍습의 도입과 동시에 순장이 開始된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종래 표비의 출토 수가 적었

던 것은 주체부에 매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桃崎裕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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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ㆍ일본 양 지역 표비의 전개과정과 지역간 교류관계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내부의 지역적 특색과 분포상황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래인 분포 등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모식도를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비라는 재갈의 한 

형식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과 관계가 있는 鏡板付轡를 포함한 행엽 

등의 형태ㆍ재질 및 제작기법 등에 주목하여 시기적인 변화와 지역적 교류관계

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09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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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c matter bit found from 

Ancient Korea and Japan

Chang Yoon Chung

This work shed light on 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harness production and influences between Korea Peninsula and Japan, 

focusing on the comparisons of the shapes of bits and 

handle-connected sticks in the entire bit and bridle structure. Also this 

study includes the technicians of bit and bridle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of this, it is note to remember that metal handle-connected 

sticks were not identified in the early stage the Kohun period in Japan 

but snarling shapes had been reported the most. This fact can also be 

found from Three Han period in Korea Peninsula. Also Kingi Area has 

rather less examples while Okayama, Nagano, Gunma and Miyazaki 

areas produced amounts of handle-connected sticks. It is interesting 

that those areas (from Okayama to Miyazaki) show less numbers of 

tombs compared to Kingi Area.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bits 

and bridles are not reflecting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Japan 

but rather showing personality or occupation of the deceased.    

Key words : Horse trapping, organic matter bit, regional relationships, 

the Three Kingdom period in Korea, the Kohun 

period in Japan


